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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하윤이의 숲의 속삭임 수호자

첫 번째

My Hero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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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 길은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였어요.

초록빛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살랑살랑 흔들렸지

요.

하윤이는 이끼 덮인 돌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

했어요.

발바닥에 포근한 이끼 감촉이 닿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허리춤에 달린 작은 가죽 주머니가 가볍게 흔들렸어

요.

주머니 안 작은 나뭇잎 펜던트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숲이 속삭이듯 바람 소리를 냈어요.

하윤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 깊은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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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순간,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어

요.

어느 쪽이 원래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윤이는 두 발을 모으고 조용히 멈춰 섰어요.

왼쪽 길도, 오른쪽 길도 똑같이 울창한 나무들이 막

고 있었지요.

'어디로 가야 하지?'

한 손을 턱에 살며시 올리며 하윤이는 조용히 생각

했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흩어지며 가는 빛줄기들이 내

려왔어요.

숲은 여전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속삭였지만, 하윤이

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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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였어요. 작은 풀숲에서 하얀 털이 살짝 보였어

요.

동그랗고 포동포동한 흰 토끼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길 잃었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토끼는 작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는 갈색 다람쥐가 큰 꼬리를

살랑이며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토리야, 저 아이는 콩이고!" 토리가 밝게 재

잘거렸어요.

하윤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둘을 번갈아 바라봤어

요.

낯선 만남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따뜻

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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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 작은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멀리 보는 게 어려워. 그게 내 약점이야."

토리도 나뭇가지 위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나는 빠르긴 한데, 길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문

제야."

하윤이는 작은 나뭇잎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희미하던 빛이 손온기를 받아 조금 더 따뜻하게 빛

났어요.

"그럼 셋이 같이 가면 될 거야."

하윤이가 콩과 토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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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은 그렇게 함께 숲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발소리 셋이 이끼 길 위에서 나란히 울렸어요.

토리가 날쌔게 나무 위로 뛰어올라가 멀리 내다봤어

요.

"저 앞에 길이 오른쪽으로 꺾여!" 토리가 활기차게

외쳤어요.

콩은 코를 킁킁거리며 발 앞 풀 냄새를 조심스럽게

맡았어요.

"이쪽 발자국이 안전한 길이야. 풀 냄새가 달라."

콩이 작게 말했어요.

하윤이는 둘이 알려준 것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모

았어요.

'셋이 함께라면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어.' 하윤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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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 보니 어느새 셋 사이에 이야기가 생겼어요.

토리가 도토리를 아껴두는 비밀 장소 얘기를 재잘거

렸어요.

콩은 귀를 살짝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이끼 위에서 자는 게 제일 좋아." 콩이 작게

말했어요.

하윤이는 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낯설던 두 친구가 이제는 옛날부터 알던 것

같았어요.

발소리 셋이 이끼 위에서 사이좋게 울렸어요.

하윤이는 이 길이 조금도 무섭지 않다는 걸 알았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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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한가운데 작은 빈터에 다다랐을 때, 하윤이는 멈

춰 섰어요.

빈터 가운데에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숙이

고 있었어요.

"숲의 작은 빛 씨앗이야." 토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새싹이 시들면 숲 전체가 어두워져."

콩이 발 옆 풀잎 위에서 조심스럽게 물방울을 굴렸

어요.

물방울이 반짝이며 새싹 위로 천천히 떨어졌어요.

하윤이는 무릎을 굽혀 새싹 곁에 낮게 앉았어요.

'이 작은 새싹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하윤이

는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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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이는 두 손바닥을 새싹 위에 살며시 포개어 올

렸어요.

손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새싹 쪽으로 흘러

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새싹이 살짝 빛나며 잎을 한 장 조용히 펼

쳤어요.

허리춤 가죽 주머니 속 작은 나뭇잎 펜던트도 함께

빛났어요.

"숲이 고마워하는 것 같아." 콩이 귀를 쫑긋 세우며

속삭였어요.

토리는 꼬리를 살랑이며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바라

봤어요.

하윤이도 말없이 새싹을 바라보았어요.

따뜻하고 둥근 빛이 셋의 얼굴 위에 고르게 번졌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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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숲 입구 쪽으로 걸어 나왔

어요.

아까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조금도 낯설지

않았어요.

하윤이의 허리춤 주머니 속 작은 나뭇잎 펜던트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하윤이가 보여준 손을 내민 순간은 작은 빛처

럼 마음 한편에 오래 남게 되었어요.

숲 어딘가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용감한 친구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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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한마디

이 순간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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